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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복음의 만남: '스마트 미션' 시대의 도래 

  

두 번째 핵심 변화의 축은 바로 '스마트 미션(Smart Mission)'이다. 이는 과거 '일렉트로닉 
미션' 혹은 '디지털 미션'으로 불리던 영역이 더욱 발전된 개념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군들이 군에서 사용하던 통신 기술을 복음 전파에 활용하고자 
했던 열망이 극동방송(Far East Broadcasting Company)이나 국제복음방송(TWR)과 같은 
공중파 사역으로 이어졌던 역사를 언급하며, 기술을 활용한 선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백 선교사는 "하나님은 공중파를 사용하셨고, 또한 지상파도 필요로 하십니다. 공중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보내 그들을 모아 
예배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라며 온-오프라인 사역의 조화를 강조했다. 

오늘날 '스마트 미션'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소셜미디어, 챗 GPT와 같은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백 선교사는 "요즘 젊은이들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며, 때로는 '구글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기술을 통해 
복음은 더욱 효과적으로,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라고 진단했다. 

몇 해 전부터 슈퍼볼 경기 중간 광고 시간에 예수님을 친근하게 소개하는 'He Gets Us' 
캠페인 광고가 젊은 세대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누가 당신을 케어하고 있나요?(Who cares for you?)' '누가 당신이 더 
잘되길 바라나요?(Who is hoping you to do better?)' 라며 뒤에서 안아주는 이미지로 
다가갑니다." 이런 창의적인 접근이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복음에 눈뜨게 한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 파나마에서 열린 제 5차 중남미 선교대회(COMIBAM)에서 한국의 
선교 영상자료들이 보여준 잠재력이었다. 

 과거 한국어로만 제작되어 활용도가 낮았던 온누리교회나 CGNTV, 두란노서원의 수준 
높은 자료들이 AI 더빙 기술을 통해 단 1시간 만에 현지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되어 
소개되자, 참석자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서구 선교단체들이 구글 어스 
정도를 활용할 때, 한국은 드론을 띄워 입체적인 영상을 만듭니다. 콘텐츠의 질이 훨씬 
뛰어납니다!" 

백 선교사는 'K-Pop', 'K-Wave'를 넘어 이제는 'K-Mission'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힘주어 
말했다. 말레이시아 GP선교회 훈련원에서는 다가오는 9월부터 중남미에서 



동남아시아로 파송될 선교사들을 스페인어와 영어로 직접 훈련하기로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은 한국 선교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었다. 

백운영 선교사는 '움직이는 사람들'과 '스마트 미션'이라는 이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가 자리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변화의 파도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 달리는 말에 지혜롭게 올라타 
함께 달려야 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히 새로운 선교 전략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붙들어야 할 선교의 본질과 새로운 기회를 향한 믿음의 도전을 촉구하는 강력한 
외침이었다. 깊은 밤, 총회에 모인 이들의 가슴에 꺼지지 않을 선교의 불씨를 지피는 
시간이었다. 

 


